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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렛파킹1) 이제는 자율주차에 맡기세요

- 자율주차기술 관련 특허 출원 증가세 -

운전자가 백화점에 도착해 자율주차모드를 선택하고 자동차에서

내리면,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장 통로를 움직여 예약한 빈 곳으로

가서 주차하고 쇼핑이 끝나면 자동차가 주차요금을 결재하고 백화점

입구에서 대기한다.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,

자율주차기술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 이를 반영하듯

자율주차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에 따르면, ’14년 이전 연평균 60건에 불과하던 

자율주차기술 관련 특허가 ’15년 이후 연평균 105건으로 가파르게 

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2]

ㅇ 이는 ’14년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협약인 비엔나협약이 개정되고 

’15년 자율주행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기술개발이 가속화된 것으로 

풀이된다. 

1) 발렛파킹(valet parking): 백화점, 음식점, 호텔 따위의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이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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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10년간(’09~’18년)의 출원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,

ㅇ 주차장 빈자리 표시 223건(29%), 가변교통 지시 218건(28%), 충돌

방지시스템 122건(16%), 교통량검출 107건(14%)으로 조사됐다.

ㅇ 특히, 주차장의 개별 빈자리를 표시하는 기술분야가 다수를 차지

했는데, 이는 주차할 때 빈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

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특허출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 

□ 이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, 중소·중견기업 출원 234건(30%), 대

기업 191건(24%), 외국기업 138건(18%), 대학·연구기관 108건(14%), 

개인 104건(13%) 순으로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

나타났다. [붙임 3]

ㅇ 중소기업 및 개인은 주차장 개별 빈자리 표시 분야의 출원이 

상대적으로 많고, 대기업, 외국기업, 대학․연구기관은 가변 교통지령

지시 분야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.

ㅇ 이는, 중소기업 및 개인은 상대적으로 제어가 쉽고 기존 주차

시설을 개선하는 응용분야의 기술개발이 많았고, 대기업 및 

대학·연구기관은 센서 등이 융합된 신호체계의 교통지령을 전송

해주는 기초분야의 기술개발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.

□ 특허청 전일용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“자율주행 서비스 중에서, 

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 저속으로 움직이며 서비스가 가능한 

자율주차 서비스가 가장 먼저 상용화 될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”

며, “앞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주행경로 탐색, IoT 기술이 융

합된 주차 위치표시, 그리고 5G 기술을 활용한 차량과 사물간의 

통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

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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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자율주차 기술 개요

스마트단말을 이용한 자율주차기술(출처: 현대자동차그룹 홍보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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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연도별·기술분야별 출원 동향(‘09~’18)

□ 자율주차기술 연도별 출원 현황  

  

□ 자율주차기술 기술분야별 출원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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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3 출원인 유형별 출원 동향(‘09~’18)

□ 출원인 유형별 출원 현황

□ 출원인 유형별 다출원 기술 현황

 


